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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안 냉조풍 상습지의 재식본수별 벼 품종간 변이

박노봉1*, 송유천1, 남민희1, 심흔1, 이지윤2, 김상열2, 박동수2, 고종민2

1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길 44(원황리)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
2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(내이동)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우리나라 동해안 연안지역에서 냉조풍 피해가 가장 빈번한 상습지역이 포항시 남구 호미곷면 일원이다. 바다로 부터 저온 해

풍은 벼 이앙 후 활착지연, 분얼약화 등으로 벼 초기생육이 매우 부진하여 적정 이삭수 확보가 수량유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. 
또한, 벼 품종에 따른 이삭수 감소차가 커서 재식본수에 따른 벼 품종에 대한 생육 및 수량변이를 규명하여 수량감소를 극복 

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하나로 제시가 필요함.

[재료및 방법]
2016~2018년 삼덕벼 등 7품종을 중묘(35일묘, 4월30일 파종)로 육묘하여 시험장소를 해안에서 500m 지점에(경북 포항시 호

미곶면 대보리) 재식거리 30×15cm, 주당 재식본수 3본, 6본, 시비량(N-P2O5-K2O) 9-4.5-5.7kg/10a로 6월 5일 동시 손이앙 하

였다. 기타 재배법은 농촌진흥청 벼표준재배법으로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 
시험결과 도복발생은 재배기간 동안(3년) 발생되지 않았다. 재식본수에 따른 벼 품종간 출수기는 3본이 평균 1일 늦었으나, 
간장, 수장, 수수는 차이가 없었고, 등숙비율, 수당립수는 3본이 높은 편이나, 현미천립중, 정현비율, 쌀수량은 6본이 좋았는데 

현미천립중의 영향으로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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